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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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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
련 행동,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 7개년도 자료
(초4-고1, 2011년-2017년)를 활용하였으며, 잠재계층성장분석, BCH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은 4개 잠재계층(상
수준 증가-감소형, 중상수준 증가-감소형, 중수준 무변화, 중하수준 무변화)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
인된 잠재계층의 특징은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지만, 중학
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반면,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의 자녀가 지각한 진로관련 행동
수준이 높으며, 심리사회적(자아존중감, 우울, 진로장벽인식), 학업적(성취동기, 학업성취) 특성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진로관련 양육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how these trajectories differentiate perceived mothers' career-related 
behaviors as well as the socio-psychological and academic characteristic of their children in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The latent class analysis (LCA) and BCH method were applied by using data drawn
from the 4th to 10th graders in 2011-2017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Results
showed that the latent profi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y: 'high level increasing-decreasing', 'above 
average increasing-decreasing', 'average unchanged', and 'below average unchanged'. As for 
demonstrated outcomes, the high parenting efficacy group increased when children were in elementary
school but decreased when children were in middle school. At the same time, the low parenting efficacy
group did not show much change during these periods. Next, parenting efficacy w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perceived mothers' career-related behaviors and socio-psychological and academic 
characteristic of their children who attend high school.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mpli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policies to encourag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may result in positive socio-psychological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heir children in high school. 

Keywords : Parenting Efficacy, Career-Related Behavior,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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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양육(부모)효능감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신체 발

달에 직접적 또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행동을 통
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지 변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양육효능감이 효과적인 양육 특성 및 
자녀 발달 특성과 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양육효
능감은 양육 과정을 개선하고 자녀 발달을 촉진하기 위
해 고려되어야 할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5]. 이에 그동
안 많은 연구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양
육효능감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횡단 자료에 
기초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응, 언어적 어려움, 사회적지지, 자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양육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문
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6] 또한 집단 전체의 양육효능감 변화 패턴을 확인
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집단 내 존재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의 다양한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다집단 변화 패턴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효능
감과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 간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이 대다수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
로 했는데, 고등학생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5, 7], 
고등학교 시기의 부모의 진로관련 지원 행동에 양육효능
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부모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인의 믿
음을 의미한다[5, 8]. 양육효능감은 양육참여 및 양육특
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11]. 높은 양육효능감은 종단적 관점에서 지지적 양
육행동의 증가와 통제적 양육행동의 감소와 접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
모는 높은 수준의 부모 지지와 낮은 수준의 부정적 통제

를 보이며[5],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문제해결전략을 
덜 사용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쉽게 포기하며, 불안 및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2 재인용]. 특히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부모
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할 
수 있다[2].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양육
효능감은 양육방식[13]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학생의 
진로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15], 정
서조절능력[16], 정서지능[17]. 미디어 중독[18], 자아존
중감[19-20]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대
한 잠재계층을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잠재계층
은 낮은 수준의 양육효능감 집단, 보통의 양육효능감 집
단,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그리
고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 집단의 자녀가 더 높은 사회
적 유능감을 보였다[21]. 또한, 양육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이다[22]. 종단 연구에 따
르면 부모의 낮은 효능감은 자녀의 높은 외현화 문제행
동 변화 궤적을 예측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23]. 다
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문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방임적 양육태도를 통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4]. 이는 
양육효능감에 기인하는 부모의 긍정적, 지원적 양육행동 
및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학업 관련 특성 및 지원 행동에
도 영향을 미친다.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25], 성취동기[20], 학교생활적응[26], 학업성취[27]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학교
생활적응[28], 성취동기[29]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히고 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낮은 어머니보다 
가정에서 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30], 부모교육 
참여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31]. 양육효능감이 높
은 부모의 경우 자신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
녀의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
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한다[32].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2호, 2020

236

Variables Number of 
items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Parenting 
efficacy

2011 9 3.64 .52 1.22 5.00 -.14 .38 

2012 9 3.67 .51 1.89 5.00 -.23 .21 
2013 9 3.67 .51 1.78 5.00 -.07 .16 

2014 9 3.62 .52 1.22 5.00 -.26 .83 
2015 9 3.59 .52 1.44 5.00 -.28 .58 

2016 9 3.58 .52 1.89 5.00 -.03 .05 
Self-esteem 9 3.81 .54 1.44 5.00 -.19 .06 

Depression 10 1.74 .55 1.00 3.80 .33 -.46 
Social withdrawal 5 2.39 .72 1.00 4.00 -.21 -.38 

Achievement motivation 8 3.02 .44 1.00 4.00 -.05 1.28 
Academic achievement 5 3.00 .67 1.00 5.00 -.12 .71 

Career 
barriers

Lack of self-apprehension 3 2.21 .76 1.00 4.00 -.01 -.65 
Lack of career-related 

information 3 2.25 .70 1.00 4.00 -.15 -.49 

Lack of financial support 3 2.00 .66 1.00 4.00 .11 -.53 

Career
-related 

behaviors

Support 3 2.80 .67 1.00 4.00 -.55 .67 

 Interference 3 1.86 .66 1.00 4.00 .54 -.14 
Lack of engagement 2 1.81 .68 1.00 4.00 .47 -.29 

* p<.05, ** p<.01, *** p<.0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
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의 진로관련 행동,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
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변화 궤적은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는가? 

2)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
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 자녀의 심리
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 7개

년도 자료(초4-고1, 2011년-2017년)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의 조사방법은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진행되었으며, 학부모(어머니)의 경우는 한국어 및 총 9
개 국어(외국어 밑에 한국어도 함께 제시)로 번역되어 제

공되는 CAPI 중 선택하여 응답하였다[33]. 초4-중3 시
기의 6개 시점의 양육효능감 응답 자료 중 3개 시점 이
상 응답한 사례, 2017년 데이터의 응답 자료가 있는 사
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184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을 7차년도(2016년, 자녀 고1) 기준으로 제시하면 4
점 만점(1: 전혀 못함, 2: 못하는 편, 3: 잘하는 편, 4: 매
우 잘함)에 말하기 3.17, 쓰기 2.84, 읽기 3.06, 듣기 
3.20이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인 양육효능감, 자아존

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성취동기, 학교성적, 진로장벽
인식, 어머니 진로관련 행동의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다. 

2.2.1 양육효능감
초4(1차년도, 2011년)-중3(6차년도, 2016년) 시기까

지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6
개 시점에 동일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다문화 가정 어머
니가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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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78, 2차 α=.82, 3차 
α=.83, 4차 α=.83, 5차 α=.83, 6차 α=.82이다.

2.2.2 자아존중감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

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자아존중감을 측정
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
=.82이다.

2.2.3 우울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확인하기 위

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우울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α=.91이다.

2.2.4 사회적 위축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을 확인

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
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수줍어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
적일관성 신뢰도는 α=.91이다.

2.2.5 성취동기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수준을 확인하

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성취동기를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
은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87이다.

2.2.6 학교성적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

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매우 
못하는 편이다(1점)’∼‘매우 잘하는 편이다(5점)’ 중 하나
에 응답하였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76이다.

2.2.7 진로장벽인식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 수준을 확

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진로장벽인식을 
측정하는 자기이해 부족(3문항),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3문항), 경제적 어려움(3문항)의 3요인 총 9문항을 사용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자기이해 
부족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경제적 어려움 ‘대학을 생각하면 돈 걱정이 앞
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자기이해 부족 α=.90,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α=.86, 경
제적 어려움 α=.80이다.

2.2.8 어머니 진로관련 행동
고1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진로관련 

행동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7차년도(2017년) 자료의 진
로관련 행동을 측정하는 지지(3문항), 간섭(3문항), 관여
부족(2문항)의 3요인,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관여부족
은 원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문항(‘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진로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으시다.’)
은 어머니가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기 때문
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지지 ‘나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
해 주신다.’, 간섭 ‘나의 진로를 당신의 생각대로 이루려
고 하신다.’, 관여 부족 ‘너무 바쁘셔서 나의 진로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지지 α=.87, 간섭 α=.81, 관여부족 α=.69이다.

2.3 분석 방법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
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
년 시기의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과 자녀의 인지적, 정
서적, 행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을 사용하였다[34]. 분석을 위해 
Mplus 8.3,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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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CFI TLI RMSEA(90% C.I.) SRMR
Mean

Intercept Linear Quadratic

No growth 194.897*** 19 .934 .948 .088(.077-.100) .101 3.631***

Linear 39.272** 16 .991 .992 .035(.021-.049) .036 3.671*** -.016***

 Quadratic 20.113 12 .997 .996 .024(.000-.042) .030 3.652*** .012 -.005**

* p<.05, ** p<.01, *** p<.001

Table 3. Information for model selection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nationality

Chinese 87 7.3
Ethnic Korea 212 17.9

Vietnam 29 2.4
Philippine 320 27.0

Japan 428 36.1
Thailand 49 4.1

Etc 59 5.0

Mothers’ 
age (yr)

20-29 19 1.6

30-39 504 42.6
40-49 624 52.7

<50 37 3.1

Adolescents’  
gender

Male 580 49.0

Female 604 51.0

Adolescents’  
age (yr)

15 88 7.4

16 1,055 89.1
17 37 3.1

18 4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84)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6

2 9047.725 9113.721 9072.428 .768 .0000 .0000 54.1 45.9 

3 8527.306 8613.610 8559.611 .772 .0572 .0000 29.2  16.1 54.6 

4 8291.505 8398.114 8331.411 .798 .0005 .0000 5.4 41.0 43.6 10.1 

5 8240.048 8366.964 8287.555 .727 .4630 .0000 26.5  24.6 3.2 39.5 6.2 

6 8192.650 8339.873 8247.758 .713 .2138 .0000 34.1  27.8 7.4 2.2 7.1 21.4 

Table 4. Fit indices for unconditiona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odels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어머니(1차년도, 2011년 자료 기초)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7차년도, 2017년 자료 기초)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출신국가는 중국(한족, 기타민족) 87명(7.3%), 중국(조선
족) 212명(17.9%), 베트남 29명(2.4%), 필리핀 320명
(27.0%), 일본 428명(36.1%), 태국 49명(4.1%), 기타 59
명(5.0%)이며, 연령은 20대 19명(1.6%), 30대 504명
(42.6%), 40대 624명(52.7%), 50대 이상 37명(3.1%)이
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성별은 남자 580명(49.0%), 
여자 604명(51.0%)이며, 연령은 15세 88명(7.4%), 16세 
1,055명(89.1%), 17세 37명(3.1%), 18세 4명(.3%)이다.

3.2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을 설명하

는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
형, 이차곡선변화모형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Table 3에 
제시된 것처럼 이차곡선변화모형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차곡선변화 특성에 기초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잠재계층이 2개∼6개인 모형을 비교하였으며, 해
석 가능성, 잠재계층 분류율, 모형 적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의 평균 사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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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88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에 대한 4개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의 5.4%인 64명이 포함된 첫 번째 잠
재계층은 초깃값 4.299(p<.001), 선형변화율 .131(p<.05), 
이차변화율 -.026(p<.05)이며, ‘상수준 증가-감소형 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41.0%인 485명이 포함된 두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3.888(p<.001), 선형변화율 
.031(p<.05), 이차변화율 -.008(p<.01)이며 ‘중상수준 증
가-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43.6%인 516
명이 포함된 세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3.496(p<.001), 
선형변화율 -.015(p>.05)이차변화율 .000(p>.01)이며, 
‘중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의 10.1%인 
119명이 포함된 네 번째 잠재계층은 초깃값 3.033(p<.001), 
선형변화율 -.024(p>.05), 이차변화율 -.003(p>.05)이며 
‘중하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Quadratic

1 4.299***
(.069)

.131*
(.062)

-.026*
(.011)

2 3.888***
(.040)

.031*
(.014)

-.008**
(.003)

3 3.496***
(.032)

-.015
(.016)

.000
(.003)

4 3.033***
(.057)

-.024
(.035)

-.003
(.006)

* p<.05, ** p<.01, *** p<.001

Table 5.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 Class 1: high level increasing-decreasing, Class 2: above 
average increasing-decreasing, Class 3: average unchanged, 
Class 4: below average unchanged

Fig. 1. Profile plot of 4-class models

3.3 잠재계층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 차이 검증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BCH method)

에 기초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Table 6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 중 지지, 
관여부족에서 잠재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
상수준 증가-감소형)집단이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집단보다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
며, 잠재계층 1집단이 잠재계층 2, 3, 4 집단보다 관여부
족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심리사
회적 특성 중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우울, 진
로장벽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 3(중
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은 잠재계층 4집단이 
잠재계층 1, 2, 3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
벽인식의 하위 요인인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모두 잠재계층 2, 3, 4집단이 1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업적 
특성인 성취동기, 학업성적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취동기, 학업성적 모두 잠재계층 1(상수준 증
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집단이 잠재계층 3
(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집단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
하는 과정(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
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의 진로관련 행동,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
(초4-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무변
화, 선형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시기에 양육효능
감의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 양육효능감이 다소 
감소하는 이차곡선 형태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차곡선변화모형에 기초했을 때 양
육효능감의 변화 형태는 4개의 이질적인 특징을 갖는 잠
재계층(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 중상수준 증가-감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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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Career-related behaviors:  
Support

Class1 64 2.962 .098
24.743***
(4<3<1,2)

Class2 485 2.886 .035
Class3 516 2.753 .033
Class4 119 2.533 .076

Career-related behaviors:  
 Interference

Class1 64 1.721 .103

2.645
Class2 485 1.880 .034
Class3 516 1.863 .034
Class4 119 1.803 .071

Career-related behaviors:  
Lack of engagement

Class1 64 1.558 .089
10.983*
(1<2,3,4)

Class2 485 1.800 .035
Class3 516 1.838 .035
Class4 119 1.901 .073

Self-esteem

Class1 64 4.396 .068
236.788***
(4<3<2<1)

Class2 485 3.974 .025
Class3 516 3.686 .025
Class4 119 3.310 .057

Depression

Class1 64 1.626 .078
8.826*

(1,2,3<4)
Class2 485 1.725 .029
Class3 516 1.722 .028
Class4 119 1.891 .061

Social withdrawal

Class1 64 2.227 .113
7.441
(1,2<4)

Class2 485 2.345 .037
Class3 516 2.412 .036
Class4 119 2.520 .076

Career barriers: 
Lack of self-apprehension

Class1 64 1.773 .109
22.950***
(1<2,3,4;

2<4)

Class2 485 2.204 .039
Class3 516 2.239 .039
Class4 119 2.390 .079

Career barriers: 
Lack of career-related information

Class1 64 1.858 .100
25.658***
(1<2,3,4;

2<4)

Class2 485 2.231 .037
Class3 516 2.288 .036
Class4 119 2.434 .068

Career barriers: 
Lack of financial support

Class1 64 1.626 .086
25.230**
(1<2,3,4;

3<4)

Class2 485 2.019 .035
Class3 516 2.001 .033
Class4 119 2.164 .067

Achievement motivation

Class1 64 3.219 .064
25.891***
(3,4<2<1)

Class2 485 3.064 .022
Class3 516 2.985 .022
Class4 119 2.876 .054

Academic achievement

Class1 64 3.391 .103
38.188***
(4<3<2<1)

Class2 485 3.067 .035
Class3 516 2.947 .033
Class4 119 2.751 .066

※ Class 1: high level increasing-decreasing, Class 2: above average increasing-decreasing, Class 3: average unchanged, Class 4: below 
average unchanged
* p<.05, ** p<.01, *** p<.001

Table 6. Equality tests of means across classes using the BCH procedure

집단, 중수준 무변화 집단, 중하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잠재계층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초4-중3)하는 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

의 양육효능감을 보이며, 초등학교 시기 동안은 증가하다
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상수
준 증가-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64명(5.4%)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
학생으로 성장(초4-중3)하는 6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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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양육효능감을 보이며, 초등학교 시기 동안은 증가
하다가 중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중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516명
(43.6%)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가 초등
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초4-중3)하는 6년 동안 초깃
값 3.496과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중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516명(43.6%)이 포함되
었다. 네 번째 잠재계층은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
로 성장(초4-중3)하는 6년 동안 초깃값 3.033과 변화가 
없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중하수준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19명(10.1%)이 포함되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잠재계층은 첫째,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감
소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초등학교 시기보
다 중학교 시기에서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에 더 큰 어
려움을 겪으며[35-36],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37]. 이와 같은 다문화 중학생 자녀의 심리적, 학
교적응 측면의 어려움이 부모 역할 수행의 자신감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양육효능감 수준이 상
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으로 성장(초4-중3)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 수준의 변
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집단
의 경우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상담이 지
원되지 않을 경우 양육효능감 수준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양
육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및 고충 해결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양육효능감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초
4-중3)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 중 지지, 관여부족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이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집단 보
다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잠재계층 1(상수준 증
가-감소형)집단이 잠재계층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 3
(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관여부족
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효능
감이 지지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5, 7]. 본 연구결
과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온정적 양육행동

뿐 아니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 제
공, 조언 등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이 자녀의 진로결정성, 
진로장벽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38], 다
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초4-중
3)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심
리사회적 특성 중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우
울, 진로장벽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
재계층 1(상수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 순으로 자아존중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은 잠재계층 4집
단이 잠재계층 1, 2, 3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인식의 3개 하위 요인(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모두에서 잠재계층 2, 3, 
4집단이 1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15], 자아존중감
[19-20] 등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39],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지지받고 있다
는 느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
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모
델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높은 자기효능감을 예측하게 되며[40],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결과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부정적인 
믿음인 진로장벽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초4-중
3)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
업적 특성인 성취동기, 학업성적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취동기, 학업성적 모두 잠재계층 1(상수
준 증가-감소형), 2(중상수준 증가-감소형)집단이 잠재계
층 3(중수준 무변화), 4(중하수준 무변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신이 자녀
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할 뿐 아니라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한다[30-32]. 이와 같은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자녀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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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일반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효능감 관련 연구들은 양
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
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
정이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6] 또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 집단 전체의 양
육효능감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4개 잠재계층(상수준 증가-감소형, 중상수
준 증가-감소형, 중수준 무변화, 중하수준 무변화)으로 
차별적인 변화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함
으로써,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지원 정책 수
립 시 다집단 변화 패턴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
립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대다
수 선행연구들이 양육효능감이 일반적인 양육행동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반면[5, 7], 본 연구에서는 양
육효능감이 고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진로관련 지
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는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의 자녀가 진로관련 지
원 행동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그동안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들이 대다수 영유아 및 초등학
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은 고등학생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있
다. 양육효능감 수준이 가장 높은 상수준 증가-감소형 잠
재계층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이 우수하다는 결
과는 다문화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 적응의 보호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궤적을 확인하였다. 아버지 또한 자녀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
게 변화하고,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과 어떤 관
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
회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후속
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
째, 일반 가정 부모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
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부모 간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
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변화 양상
은 4개 잠재계층(상수준 증가-감소형, 중상수준 증가-감
소형, 중수준 무변화, 중하수준 무변화)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잠재계층의 특징은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
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양육효능감이 증가하
지만, 중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반면, 양육효능감 수준
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육효
능감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
성에 차이가 났으며, 대체로 상수준 증가-감소형 집단의 
자녀가 지각한 진로관련 행동 수준이 높으며, 심리사회적
(자아존중감, 우울, 진로장벽인식), 학업적 특성(성취동
기, 학업성취)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는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초4-
중3)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진로관련 양육행동 및 자녀
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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